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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김기대, 서기관 권미정, 주무관 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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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일 시
2019년 12월 31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31(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미래항공의 글로벌 선도국가 

국민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국토부,‘제3차 항공정책기본 계획(2020-2024)’ 확정·고시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제시

 ◈ 생체인식·AI기반 새로운 여객경험 창출, 항공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개선 

   
◈ 운송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전후방 연계 종합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

◈ 공항을 단순 교통인프라가 아닌 지역 신산업·기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

◈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안전 선진화, 빈틈 없는 첨단보안 관리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31(화),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

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4)」을 수립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ㅇ 항공정책기본계획은 항공운송, 안전, 공항개발, 보안 등을 종합하는

항공분야 법정 최상위 계획*(항공사업법)으로 2010년 제1차 계획을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항공정책의 밑그림이 되어 왔다.

*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공항개발종합계획, 항공보안기본계획에 우선

ㅇ 1차 기본계획(’10~’14)은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를 역점적으로 추진하였

다면, 지난 2차 기본계획(’15~’19)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하며, 특히 항공소비자 중심의 정책에 방점을 두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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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

로 수립되었다.

ㅇ 그결과 국토교통부는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젼으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1.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

□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통해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한다.

➊ 지속가능한 항공수요 창출을 위해 기존 아웃바운드(내국인 출국)

중심에서 인바운드(외국인 방한객) 신규수요 유치를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 공항 인프라와 지역의 특별한 산업·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공항별

브랜드*를 창출하고, 항공-관광 융복합 정책을 추진한다.

* 해당 공항·지역에만 있는 볼거리, 공항-지역을 상징하는 핵심 이미지, 가치 등

➋ 글로벌 공항 간 경쟁심화에 대응해 인천공항의 경쟁력(Hub)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 편의 증대와 인바운드 유치를 위해

지방공항을 직접 연결하는 국제선도 확대(Point to Point)하는 

Hybrid* 항공네트워크 전략을 추진한다.

* Hybrid = Hub&Spoke + Point-to-point

【 Hybrid 항공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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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

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

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➍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

러다임을 확장한다.

- 도심형 항공교통(UAM)의 안전·사업에 관한 합리적 규제 설정, 수요

분석·인프라 구축 등 세부계획을 담은 로드맵(‘20.5)을 마련하고,

’25년 도심형 항공교통(UAM) 실용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 아울러 UAM 상용화에 대비해 기존 교통연계 도시개발 개념인

TOD에서 도심형 항공모빌리티가 중심이 되어 토지이용·건축설계 

등을 선도하는 MOD* 개념의 도입도 추진한다.

* (TOD) Transit Oriented Development : 교통중심 토지이용 및 교통연계 도시계획
→ (UAMOD) UrbanAir Mobility Oriented Development : 도시형항공모빌리티중심토지이용

【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중심 개발(UAMOD) 구상(안) 】

➎ CIS 중심(1축), ASEAN 등 신남방 중심(2축), 미주 중심 태평양 거점

강화(3축) 등 세계속으로 뻗어 나가는 에어실크로드 3개축 전략을 

통해 항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

【 에어실크로드(The Tripod Strategy) 모델 】



- 4 -

●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

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에 따라 도심내 드론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과감히 면제·완화하는 특구지정·운영 등 필수 인프라 구축

● 기존 운영권 중심 공항수출에서 스마트도시와 연계한 지역개발,

첨단기술 구현 스마트공항 등 ‘한국형 공항 수출모델’을 개발해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 차세대 항공기 상용화, 상업항공우주시대 도래로 예상되는 글로벌

초단축 생활권 도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상·준비한다.

●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해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

【 2.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

□ 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

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➊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

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

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➋ 항공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공교통서비스평가의 환류기능 강화,
항공기 지연·결항 관리체계 구축, 항공사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항공교통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➌ 교통약자가 항공기 탑승, 공항이용에 불편이 없도록(Barrier-free)

공항 시설확충 및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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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➎ 김포공항내에 건립 중인 국립항공박물관을 ’20년 상반기에 개관하

고 항공분야 역사·유산 체계적 관리, 교육·홍보·관광 등 항공종

합문화시설로 발전시킨다.

【 3.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

□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하여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➊ 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

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

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

능도 강화해 나간다.

- 그간 항공운송산업에 국한해 제도권 밖에 있던 각종 파생·연관

사업활동*도 항공산업 개념에 포함하고 연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정비, 지상조업, 부품·기계장비·공항운영 장비 제조업, 식음료, 소프트웨어 개
발, 보험, 금융, 면세 등 유통, 교육·인력양성, 여행, 숙박 등

➋ 신선화물, 특송화물 등 고부가가치 항공화물운송 특화시스템 구축,
서비스 다각화 등 항공물류산업 재도약을 추진한다.

➌ 항공사 운영의 핵심이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항공기 도입에 

대한 민관공동 공적보증제도 도입, 리스업 육성 환경 조성 등 

항공금융 활성화를 통한 항공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➍ 여행패턴 변화, 소형공항 건설, 지역공항 중심 네트워크 확대 등에

대응해 상대적으로 국내에서는 저조했던 소형항공운송,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소형항공기로 국내 지역간 틈새 항공운송, 항공레저스포츠 공역·제도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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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항공운송산업의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 미래형 항공기·부품 신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 항공정비산업(MRO) 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국내외 정비물량 확보 지원

  ● 항공종사자 수요-공급 예측 및 안정적 인력수급체계를 마련하고,

개인 능력기반 교육훈련·평가체계로 전환하는 등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 데이터 기반 인력수급 정책, 조종·정비·관제 등 능력기반훈련 교육훈련,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항공교육원(KAA) 설립, 고령화 시대 은퇴인력 활용 등

  ● 선제적 갈등관리를 통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

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한다.

【 4.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

□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

➊ 글로컬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

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 쇠퇴 산업도시 회복력 제고와 노후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등 국토계획과 연계

➋ 지역과 연계해 개별 공항별 비전과 역할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정책을 전환한다.

➌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➍ 공항경쟁력 강화 및 지역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연계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공항을 지역 커뮤니티 SOC로 확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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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 5.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

□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하여 항

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을 선진화 한다.

➊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한다.

➋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➌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 한다.

□ 이번에 확정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은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된다.

ㅇ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10년간 우리 항공운송 시장은 연평균 8.4%의 높은 성장을 

했고, 공항·항공사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고 하며,

ㅇ “다음 5년간 항공정책의 나침반이 될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몇 년내 우리 앞에 가시화될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준비 등 미래항공교통의 새로운 장을 제시하고,

기존의 항공운송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항공산업이 관광·제작·물

류·서비스 등과 연계한 종합네트워크산업으로 도약하는데 역점

을 두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지역쇠퇴, 인구감소 등의 구조적인 변화속에 공항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에 있어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권미정 서기관(☎ 044-201-418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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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1·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비젼과 핵심목표 

◈ 1차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경쟁력 기반 확립과 다각적 성장 

도모”를 비젼으로 항공운송 경쟁력 강화 등 5대 목표 수립

◈ 2차 기본계획에서는 “글로벌 항공강국 실현”을 비젼으로 항공

소비자 중심의 항공정책 등 5대 미션, 8대 목표를 설정  

□ 제1차 항공정책 기본계획(’10~’14)

□ 제2차 항공정책 기본계획(’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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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의 비젼 및 핵심과제

◈ 3차 기본계획에서는 “미래항공 글로벌 선두국가”를 비젼으로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등 5대 목표, 30개 과제 도출

목표 추진과제(30개)

미래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9–Beyond 전략*)
* 9가지 혁신을 통한
산업 성장

1.1 항공·관광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
   (Independent to Together)
1.2 새로운 항공가치 창출을 위한 Hybrid 항공네트워크 강화
   (Simple to Hybrid)  * Hybrid = Hub&Spoke + Point-to-point
1.3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공안전
   (Good to Great)
1.4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Urban Air Mobility) 선도 

(Transportation to Growth)
1.5 세계 속으로 에어실크로드 구축 
    (Connection to Relation)
1.6 운송·물류분야 드론산업 육성 및 일상 속 드론안전 강화
    (Global to City)
1.7 한국형 공항 모델 패키지 수출 
    (Separation to Package)
1.8 초단축 글로벌 생활권 항공교통 미래 준비
    (Fast to Hypersonic)
1.9 한반도 항공산업 협력기반 마련
    (Conflict to Peace)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Benefit Everyone 

2.1 스마트한 무단절(Seamless) 공항서비스 고도화 
(Segmented to Seamless)

2.2 수요자 중심 항공서비스 개선
    (Service to Hospit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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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추진과제(30개)

전략*)

* 국민 모두에게 항공
교통 혜택 제공

2.3 교통약자 중심 Barrier-free 항공교통 서비스 실현 
(Obstructive to Barrier-free)

2.4 항공산업 종사자 보호 정책 강화
    (Efficiency to Humanity)
2.5 국립항공박물관을 통한 항공문화 증진
    (Industry Plus Culture)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생태계 

조성

(Robust Industry-
Ecosystem 전략*)

* 다양한 연관사업과
함께 탄탄한 항공
생태계구축

3.1 전후방 종합산업 기반조성
    (Loose to Linked)
3.2 항공화물 시장 개척을 통한 항공물류산업 도약 

(Induced to Headed)
3.3 항공산업 성장을 위한 항공금융 활성화 추진 

(Instability to Soundness)
3.4 소형항공, 레저산업 등 항공운송산업 다양성 확대 

(Concentrated to Variety)
3.5 항공기 제작 및 정비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Consumer to Developer)
3.6 전문인력 양성과 고용 창출 선순환 구조 구축
    (Gap to Chain)
3.7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환경이슈 적극대응
    (Reactive to Proactive)

공항을 지역경제·  

  기업 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5-3-5 전략*)

* 연결성 50%↑, 부가
가치유발효과 30%↑,
총 여행시간 중 공항
접근시간비율50%↓

4.1 글로컬 시대 대비 공항의 앵커 전략 추진
    (Multi-Airport to One system)
4.2 공항의 국가경제 기간 교통망으로 위상 재정립
    (Regional to Glocal)
4.3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공역 체계 선제적 구축 

(Traditional to High-tech)
4.4 접근성 개선으로 공항을 커뮤니티 SOC로 확장 

(Endurance to Convenience)
4.5 기술발전을 위한 공항 테크노폴 추진
    (Tech-user to Tech-platform)

빅데이터·AI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PeCOM 전략*)

* 빈틈없는빼꼼한안전
시스템 구축

5.1 자율과 견제의 균형 있는 항공안전문화 조성
    (Self to Collaboration)
5.2 선제적 항공안전 역량 강화 
    (Organization to Intellectuals)
5.3 빈틈없는 항공보안 관리체계 구축
    (Effective to Complete)
5.4 미래형 첨단보안 장비 성능인증 체계 구축
    (Basic to Competitiveness)


